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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정책 전 과정에 내재화한 신독 기반 이

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정책의 새로운 

규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산 정약용의 신독(愼獨), 서

(恕), 추서(推恕)를 성찰적 실천 원리로 재해석하고, 센(Sen)의 역량접근법과 연계

하여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윤

리적 성찰과 책임성을 구현하는 규범 원리로, 서와 추서는 이주민의 역량과 삶의 

맥락을 존중하는 관계적 실천 원리로 체계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정책 기획,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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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평가, 환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산의 실천철학과 역량접근법을 통합하여 디지털 전환 시

대 인간 중심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규범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디지털 전환, 신독, 다산 정약용,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역량접근법

1.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시에 인

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은 공공행정과 사회

서비스 전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행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데이

터 편향과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주민과 같은 사회적 소

수자가 구조적으로 배제될 가능성 또한 확대된다(Grigoropoulou 2021). 

그중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1) 출신 이주민은 디지털 접근성, 사

회경제적 취약성, 문화적 차이 등이 중첩되면서 기술적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동시에 경험할 위험이 높아진다(Kim et al. 2021; Jobin et 

al. 2019).

최근 AI 윤리와 디지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공정성(Fairness), 책임

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Jobin et al. 2019; Floridi et al. 2018). 이 세 가지 중심 논의는 보편

적 윤리원칙의 제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계

적 맥락과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1)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는 전통적인 제3세계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시아, 아프리
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넘어, 현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
주민의 출신 국가군이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사용하였다(진윤주 외 
2025; Dados, N., & Connell, 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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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한계를 지닌다(Sarrasin et al. 2015). 다문화정책 연구 역시 사회통

합, 수용성, 차별 해소 등의 제도적 논의에는 많은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과 윤리적 의사결정 문제를 

동양철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 공백은 다산 정약용의 실천철학이 지닌 현대적 의미

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약용은 뺷논어고금주뺸에서 서

(恕)2)를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마음으로 

헤아려 실천하는 관계윤리로 이해하였으며, 뺷대학공의뺸에서는 신독(愼

獨)3)을 외적 규율이 아닌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하는 도덕적 수양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뺷목민심서뺸와 뺷경세유표뺸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자

기수양이 공적 제도의 운영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다산에게 신독은 개인의 내면적 성찰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공

공성을 지향하는 실천윤리의 출발점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제도 운영을 

연결하는 핵심 원리로 파악된다(안외순 2010; 이승형 2025).

본 연구는 이러한 다산의 사상적 토대를 현대 디지털 사회의 이주다

문화 거버넌스에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신독을 현대의 기술적 알고리즘

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고, 디지털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윤

리적 성찰 원리이자 규범적 판단 기준으로 재해석한다. 또한 다산의 서

(恕)와 추서(推恕)를 센(Sen)의 토대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이하 역량접근법)과 연계하여, 이주민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행위주체(agency)로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먼

저 안외순(2010), 이승형(2025), 이영경(2011) 등의 선행연구와 뺷논어

2) ‘서(恕)’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추서(推恕)’의 실천 원리를 내
포하는 유교적 관계 윤리의 근본 정신이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선의를 넘어, 타자의 
고통과 주체성을 인지하고 나의 행위를 성찰적으로 정렬(Alignment)하는 상호적 관
계 윤리를 의미한다(안외순 2010). 본 연구에서는 ‘서(恕)’를 이주다문화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가치적 토대로 삼고, 그 실천 기제인 ‘추서(推恕)’를 신독 알고리즘의 작
동 원리로 정의하여 개념적 층위를 구분하였다.

3) 신독(愼獨):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유교적 수양론(정
약용 저, 이지형 역 2010). 본 연구는 이를 현대 AI가 외부 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윤
리적 정렬(Alignment) 상태를 유지하는 내재적 자가 감시 기제로 재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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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주뺸를 중심으로 다산의 신독, 서, 추서의 사상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정약용 저, 이지형 역 2010). 이어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접근법, 다문화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와 학문적 공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독 기반 이주다

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개념적으로 설계하였다.4)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디지

털 전환기 이주민은 어떠한 구조적 배제와 온정적 차별5)을 경험하고 있

으며, 기존 디지털 거버넌스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둘째, 다

산 정약용의 서, 추서, 신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적 원

리로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는가? 셋째, 다산의 실천철학과 역량접근법을 

결합한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개별적으로 논의해 온 다산철학, 인공지능 윤

리, 역량접근법,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하나의 통합적 분석틀로 연결하

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차별성을 지닌다. 신독을 기술적 알고리즘이 아닌 

윤리적 성찰의 규범 원리로 재해석하고, 이를 다문화 거버넌스의 설계 

원리와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 중심의 공정한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

2.1. 다산 정약용의 신독과 성찰적 실천 원리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자기수양을 사회적 

4) 기존의 이주 모델들은 신고전주의 모델(Neoclassical Model), 푸시-풀 모델(Push-Pull 
Model), 글로벌 이주시스템 이론(Global Migration System Theory) 등이 대표적
이다(Castles, S. et al. 2005).

5) 온정적 차별(Benevolent Prejudice)이란 이주민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대상으로 간주하
여 일방적인 시혜와 보호를 베푸는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선의를 
가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부정하고 구조적 배제를 정당화하
는 통제적 기제로 기능한다(Smilan-Goldstein 2024; Menjivar & Ki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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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 제도 개혁으로 연결하는 실천철학에 기반한다. 신독은 다산 윤리

사상의 핵심 개념으로서 개인의 내면적 성찰을 넘어 공적 책임성과 사

회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토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신독은 단

순한 심리적 자기반성이나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

체를 고려하는 관계윤리의 출발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외순 2010; 

이영경 2011).

신독은 뺷대학뺸에서 비롯된 개념이지만, 다산은 뺷대학공의뺸에서 주희

의 해석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실천철학으로 재구성하였다. 주희가 

신독을 마음속의 사욕을 경계하는 내면적 수양의 문제로 이해하였다면, 

다산은 인간이 홀로 있을 때에도 상제(上帝)를 공경하고 자신의 행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도덕적 실천으로 확장하였다(조미경 2023; 이영경 

2011). 이처럼 신독은 외부의 감시나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윤리적 자기통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신독을 개인의 도덕성에 한정하지 않고 공직자의 책무와 공공

성의 문제로까지 확장하였다. 뺷목민심서뺸와 뺷경세유표뺸에 나타난 그의 

행정철학은 개인의 자기수양과 제도 운영이 분리될 수 없으며, 공직자의 

도덕성이 곧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한형조 

2021; 안외순 2010). 이는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 사회 운영의 원리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다산 실학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천윤리는 뺷논어고금주뺸에서 논의한 서와 추서의 개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안외순(2010)은 다산이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입장

에서 헤아리는 서를 관계윤리로 이해하였으며, 그 이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추서를 윤리 원리로 확장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신독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라면, 서와 추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향

한 관계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상호보완적 원리라 할 수 있다(안외순 

2010; 한형조 2021).

최근 다산 연구 역시 신독을 심리적 자기성찰이 아니라 도덕적 주체

성과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는 실천윤리로 재해석하고 있다(이영경 2011; 

김태영 2022). 안외순(2010)은 뺷논어고금주뺸를 중심으로 다산의 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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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관용과 관계윤리의 철학적 토대를 형성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영

경(2011)은 신독을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산이 유교의 전통적 자기수양을 공공성

과 실천성을 지향하는 윤리체계로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 윤리는 공정성(Fairness), 책임성

(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을 핵심 원리로 제시하고 있

다(Jobin et al. 2019; Floridi et al. 2018).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

로 기술적 설계와 제도적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윤

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다산의 

신독은 기술 자체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독을 현대의 기술적 알고리즘으로 이해하지 않는

다. 신독은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에서 정책결정자의 윤

리적 성찰을 정책의 기획,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규범

적 원리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은 다산의 실천철학이 지닌 역사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 중심의 공정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설계하

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2. 역량접근법과 이주다문화정책 

디지털 전환은 공공행정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 빅데이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

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재생산될 가능성도 함

께 제기되고 있다(O’Neil 2016; Eubanks 2018). 이주민과 난민, 결혼

이주민 등 다문화 구성원은 언어, 문화, 체류 자격,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불평

등을 경험하고 있다(UNESCO 2021).

기존의 인공지능 윤리 연구는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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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transparency),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을 핵심 원칙으로 제

시하고 있다(Jobin, Ienca, & Vayena 2019; Floridi et al. 2018). 

이러한 연구는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

으나, 윤리적 판단을 주로 기술 설계와 제도적 규범의 문제로 접근한다

는 한계를 가진다. 디지털 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와 행정 

주체가 어떠한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다문화수용성, 사회적 자본, 

시민권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해 왔다

(Ager & Strang 2008; Berry 199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적 지

원체계와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동화된 행정과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이 이주민의 권리와 역

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주민을 정책의 수

혜자 또는 관리 대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여,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

하는 행위주체(agency)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역량접근법이 주목받고 있

다. 센(1999)은 복지의 수준을 단순한 자원의 분배가 아니라 개인이 실질

적으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의 확대를 기준으로 평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누스바움(Nussbaum 2011) 역시 인간의 존엄

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과 사회참

여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주민

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행위

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문화정책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다만 역량접근법 역시 개인의 자유와 역량을 강조하는 데 비해, 디지

털 사회에서 정책결정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관계적 성찰의 

문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역량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행정 주체의 윤리

적 판단과 관계적 책임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신독, 서, 추서는 중요한 이론적 보완 

가능성을 제공한다. 신독은 정책결정자가 외부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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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를 성찰하고 공공성을 실천하는 윤리적 원리이며, 서와 추서는 정책 

대상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관계윤리의 원

리이다. 안외순(2010)은 뺷논어고금주뺸를 중심으로 다산의 서를 관계윤리와 

관용의 실천 원리로 해석하였으며, 조미경(2023)은 뺷대학공의뺸에 나타난 

신독을 자기성찰과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으로 분석하였

다. 이와 같은 다산의 실천철학은 역량접근법이 강조하는 행위주체성과 결

합될 때,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보다 인간 중심적이

고 관계지향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역량접근법, 다산

의 실천철학을 상호 대체적인 이론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분석틀로 이

해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제도와 기술의 규범을 제시하고, 역량접근법은 

이주민의 행위주체성과 역량을 설명하며, 다산의 신독과 서, 추서는 정

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

국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원리, 서와 추서는 정책 대상자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관계윤리의 원리로 기능하며, 역량

접근법은 이러한 윤리적 성찰이 이주민의 실질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

는 이론적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통합적 접근은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

다문화 거버넌스가 기술 중심의 효율성에서 인간 중심의 윤리성과 공공

성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구분 기존 연구 본 연구

AI 윤리 공정성⋅책임성⋅투명성 중심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포함한 거버넌스 원리 제시

역량접근법 개인의 역량과 행위주체성 
행위주체성과 윤리적 성찰을 
통합한 거버넌스 모형 제안

다문화 
거버넌스

제도 운영과 사회통합 중심
디지털 전환과 윤리적 공공성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

다산 연구 신독의 철학적 의미 분석
신독을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윤리적 성찰 원리로 재해석
출처: 조미경(2023), 안외순(2010), Jobin et al.(2019), Sen(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1>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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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디지털 전환과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기술적 효율성과 제도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책임

성과 관계적 성찰을 함께 요구한다. 공공 거버넌스는 단순한 행정 운영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공동

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Ansell & Gash 2008; Emerson, Nabatchi, & Balogh 2012).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정부, 시

민사회,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체계를 강조한다(Rhodes 1997). 최근 디지털 거버넌스 역시 인

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활용을 넘어 참여성, 책임성, 포용성을 핵심 가

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제도 설계와 기술적 관리

체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성찰과 도

덕적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다산 정약용의 실천철학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영경(2011)은 뺷대학공의뺸에 나타난 신독을 

도덕적 자율성과 자기성찰의 핵심 원리로 해석하였으며, 조미경(2023)

은 신독이 인간의 인성과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형조(2021)는 뺷목민심서뺸와 뺷경세유표뺸에 나타난 

다산의 행정철학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윤

리로 전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신독이 개인의 내면적 수

양을 넘어 공공정책과 행정 운영의 윤리적 기준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산의 실천철학은 개인의 도덕적 성찰과 제도 운영을 상호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수양은 공공성을 실현

하기 위한 전제이며, 공공제도는 이러한 윤리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구현

하는 실천 공간으로 이해된다. 신독은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결정자

와 행정 주체가 스스로의 판단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도록 요구하

는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기능한다(이영경 2011; 조미경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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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외순(2010)은 뺷논어고금주뺸를 중심으로 서를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관계윤리의 원리로, 추서를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

장하는 윤리 원리로 설명하였다. 신독이 정책결정자의 자기 성찰이라면, 

서와 추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관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정책을 설계

하고 실행하는 관계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6) 실천철학은 역량접근법과

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역량접근법이 이주민의 실질적 선택 능

력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면, 다산의 실천철학은 그러한 역

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가 어떠한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역량접근법이 정책의 목적을 제시한다면, 신

독, 서, 추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실천 원리를 제공한다. 

다산의 실천철학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구성

하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공적 책임을 확보하는 규범 원리이다. 둘째, 서와 추서는 이주민

의 삶의 맥락과 행위주체성을 존중하는 관계윤리의 원리이다. 셋째, 역

량접근법과 결합된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이주민의 실질적 역량 증진과 

공정한 정책결정을 연결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원리로 기능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다산의 신독, 서, 추서를 현대의 기술적 알고리

즘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들 개념은 디지털 전환 시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정책의 기획,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규

범적 거버넌스 원리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설계 원리이자 작동 

논리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6) 정약용의 뺷논어고금주뺸 원전의 서(恕) 사상을 현대 철학적 담론으로 확장한 안외순
(2010)과 이영경(2011)의 해석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개념이다. 다산학에서 서는 자기
를 미루어 타인을 헤아리는 능동적 주체성을 내포하므로, 본 연구는 이를 디지털 환
경에서 소수자의 맥락적 레이블링을 수행하는 실천적 원리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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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설계

3.1. 신독 기반 거버넌스의 설계 원리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산 정약용의 실천철학을 토대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

스 모형을 제안한다. 본 모형은 다산의 신독, 서, 추서를 현대의 기술 

개념으로 치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가 지향

해야 할 윤리적 성찰의 규범 원리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재현 

2021).

기존의 디지털 거버넌스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성 향상

에 기여하였으나,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참여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였다(O’Neil 2016; Eubanks 2018). 이

주민 정책 방면은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이주민이 정책의 

대상(object)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책 형성과정에 참

여하는 행위주체(agent)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량접근법과 다산의 실천

철학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였다. 역량접근법은 이주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와 역량을 강조하는 반면, 

다산의 실천철학은 그러한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가 갖추

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을 설명한다. 본 연구의 거버넌스 모형은 

행위주체의 역량 강화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동시에 구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세 가지 윤리 원리로 구조화

하였다.

첫 번째, 신독의 원리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공적 책임을 확

보하는 규범 원리이다. 신독은 외부의 통제 이전에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판단과 가치편향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도록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다(이영경 2011; 조

미경 2023). 이러한 성찰은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책임성과 설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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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두 번째, 서의 원리는 정책 대상자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관계윤리

의 원리이다. 안외순(2010)은 뺷논어고금주뺸를 중심으로 서를 타인의 처

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관계윤리의 핵심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획일적인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문화⋅사회적 배경을 가진 행위주체로 이해하고, 정책 설

계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토대가 된다(안

외순 2010).

세 번째, 추서의 원리는 관계적 이해를 정책과 제도의 실천으로 확장

하는 원리이다. 추서는 정책결정자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실천윤리이며, 이주민, 지방정부, 시민사회, 공공기

관이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참여적 구

조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하는 공동 의사결정 원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Ansell & Gash 2008).

이 세 가지 원리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구조를 

형성한다. 정책결정자는 신독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성찰하고, 서를 통

해 정책 대상자의 삶의 맥락과 요구를 이해하며, 추서를 통해 이를 정

책과 제도로 구현한다. 정책 시행 이후의 평가와 환류는 다시 신독의 

성찰 과정으로 연결되어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

은 기술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행위주체성, 공공성의 실현을 하나의 순환적 거

버넌스 체계로 통합하는 규범적 모형이다. 이러한 설계 원리는 다음 절

에서 제시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의 구조와 작동 메

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3.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는 기술적 효율성과 행정적 합리성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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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은 데이터 편향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으로 인해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O’Neil 2016; Eubanks 2018). 이에 본 연구는 다산 정

약용의 실천철학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이주민의 행

위주체성을 통합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한다. 

모형은 신독, 서, 추서를 개별 개념이 아니라 정책결정과 정책 운영 전 

과정에서 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윤리적 실천체계로 구조화하였다.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자기성찰, 서는 정책 대상자의 삶의 맥락에 대한 관계적 

이해, 추서는 이러한 이해를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는 실천 원리를 의미

한다(안외순 2010; 이영경 2011; 조미경 202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에서 출발하여 관계적 이해를 거쳐 

제도적 실천으로 연결되고, 정책 평가 결과가 다시 성찰 단계로 환류되

는 순환적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환류 구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가치편향과 구조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정책결정자는 신독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판단과 정책 과정에 내재할 

수 있는 편향을 성찰하고, 서의 원리를 통해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배

경과 삶의 경험을 이해하며, 추서의 원리를 통해 이러한 이해를 정책 

설계와 집행에 반영한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와 평가 결과를 다시 정책결정 과정으로 환류시켜 지속적인 개선과 학

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순환 구조는 기존 디지털 거버넌스가 강조해 온 기술적 효

율성과 행정적 합리성을 넘어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책임, 관계적 공공

성,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모형은 역량접근법과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역량

접근법이 이주민의 실질적 선택 능력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다면,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그러한 역량이 정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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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공공성을 제

도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제시한다. 역량접근법이 정책의 지향점을 설명한

다면,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원리를 제

시한다(Sen 1999; Nussbaum 2011). 

본 모형은 기존 다문화 거버넌스 연구와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

는다. 첫째,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

<그림 1>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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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주체로 위치시킨다. 둘째,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디지털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셋

째, 정책 기획⋅설계⋅집행⋅평가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하여 지속적

인 학습과 개선이 이루어지는 환류 중심의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행위주

체성, 공공성을 하나의 순환적 운영체계로 통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모형이라 할 수 있

다. 이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공공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설계 

원리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3.3. 신독 기반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단순한 

규범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 환류에 이

르는 전 과정에서 윤리적 성찰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운영체계

를 지향한다. 기존의 디지털 거버넌스가 기술적 효율성과 행정적 합리성

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면, 본 연구의 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과 이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결합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

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는 신독의 원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정책결정

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효율성이나 비

용 절감을 비롯하여 정책이 이주민의 권리, 사회통합, 공공성에 미칠 영

향을 우선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은 정책 형성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가치편향과 구조적 차별을 사전에 점검하는 윤리적 기준으

로 기능한다(이영경 2011; 조미경 2023).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서의 원리가 적용된다. 서는 정책 대상자의 삶

의 맥락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관계윤리의 원리이며(안외순 

2010), 디지털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요구를 정

책 설계에 반영하는 참여적 과정으로 구현된다. 이를 위해 이주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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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사회, 교육기관, 기업 등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Ansell & Gash 2008).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추서의 원리가 실천된다. 추서는 관계적 제도

를 제도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원리로서(안외순 2010), 정책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공정

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에서는 언어 접근성, 정보 접근성, 디지털 활

용 역량 등을 고려한 포용적 서비스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UNESCO 2021).

정책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다시 신독의 원리가 작동한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단순한 행정지표나 이용률 중심으로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 역량 증진, 사

회적 신뢰 형성 등 질적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Sen 1999). 또한 

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성찰과 정책 개선으로 환류되어 거

버넌스 전 과정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순환 메커니즘으로 기능

한다.

운영 메커니즘은 기존 디지털 거버넌스와 비교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술의 객관성보다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책임을 우선한

다. 둘째,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

는 행위주체로 위치시킨다. 셋째, 정책의 성과를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신뢰, 역량 확대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운영 원리는 역량접근법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역량접근

법이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선택 가능성의 확대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

한다면, 신독 기반 거버넌스는 그러한 목표가 정책 운영 과정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운영 원리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역량접근법이 정책의 지향점을 설명

한다면, 신독, 서, 추서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정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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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책 설계–정책 집행–정책 평가 및 환류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성찰

과 관계적 책임을 내재화하는 순환적 운영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디

지털 기술의 활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의 

책임성과 이주민의 행위주체성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운영 원리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디지털 거버넌스의 규

범적 기준으로 재해석하여 정책 운영의 전 과정에 적용 가능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및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향후에는 

다양한 지방정부와 이주다문화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본 모형의 적용 가

능성과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책 적용과 운영 체계 

4.1.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책 적용 방향

앞서 제시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은 규범적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책 설계와 운영에 적용될 수 있

는 실천적 틀을 제공한다. 현재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플랫폼 행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

성과 자동화가 강조되는 과정에서 이주민의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이 충

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UNESCO 

202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행정체계를 인간 중심

의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신독 기반 이

주다문화 거버넌스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행위주체성, 

사회적 책임을 정책 운영 전 과정에 내재화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의 공

공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

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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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고려하는 윤리적 영향평가(Ethical Impact Assessment)를 제

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잠재적 편향과 

차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O’Neil 2016; Jobin et al. 2019).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특성과 이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이주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의 기획, 집

행,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계적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Ansell & Gash 2008). 참여 구조

는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교육기관과 대학은 디지털 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하여 미래 

정책결정자와 공공인력이 윤리적 성찰 역량과 디지털 책임성을 함께 함

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행정, 사회복지, 한

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함께 윤리적 판

단 능력을 균형 있게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는 이주민을 정책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정

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 인정하는 참여 메커니즘을 확대

해야 한다. 공청회, 주민참여예산, 정책협의체를 비롯하여 디지털 플랫

폼 기반의 참여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

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적용 방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제한하는 대신,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의 기준을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독 기반 이

주다문화 거버넌스는 기술과 인간, 효율성과 윤리성, 행정과 시민참여를 

상호 대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패

러다임을 제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정책은 행정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과 이주민의 실

질적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과 공정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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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제도화 전략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가 실질적인 정책모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원리를 정책 운영체계와 제도적 장치에 반영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독, 서, 추서를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 한정하

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 공공정책의 운영원리로 재해석하였다. 제도

화의 핵심은 이러한 윤리적 원리가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서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첫째, 윤리 기반 정책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의 정책평가는 

예산 집행, 사업 실적, 이용률 등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이주다문화정책은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 포용성, 참

여성, 사회적 신뢰와 같은 질적 성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 지표에 이주민의 참여 수준, 정책 접근성, 문화적 적합

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참여형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주민은 정책의 수혜자

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Sen 1999).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주민 대표, 시민사회

단체, 교육기관,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적으

로 보장해야 한다. 참여 구조는 다산이 제시한 서와 추서의 관계윤리를 

현대 공공행정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안외순 

2010; 한형조 2021).

셋째,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의 제도적 강화 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기반으

로 제공되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일부 이

주민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UNESCO 2021). 다국어 서

비스 확대, 쉬운 언어(Plain Language) 적용, 디지털 역량 교육, 접근

성 중심의 플랫폼 설계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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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윤리적 정책결정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신독은 정책결정자의 

자기성찰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윤리 원리로 이해되며, 공공부문 종사자

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조미경 

2023; 이영경 2011). 이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행정, 다문화 감수성, 공공윤리 등을 통합한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 중심의 행정이 인간 중심의 공공행정

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주다문화정책

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중

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역공동체 간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정책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

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Ansell & Gash 2008). 

제도화 전략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

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윤리적 성찰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효율

성과 공정성, 기술과 윤리,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 핵심 원리 주요 실행 내용 기대 효과
윤리 기반 
정책평가

신독
공정성⋅포용성 평가 

지표 도입
정책 책임성 강화

참여형 거버넌스 서 이주민 참여 제도화 정책 대표성 확대

디지털 포용성 추서
다국어 서비스⋅디지털 

역량 지원
접근성 향상

윤리교육 신독
공공인력 AI⋅다문화 

윤리교육
윤리적 정책결정 강화

협력 네트워크 서, 추서 정부-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출처: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2>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제도화 전략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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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도화 전략은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행정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다산 연구에서 제시된 

신독, 서, 추서의 윤리적 의미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포용성의 규범적 원리로 재해석한 것이다(안외순 2010; 조미

경 2023; 정재현 2021). 이와 같은 접근은 이주민의 역량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3. 연구의 함의와 한계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를 기술 중심의 행정체계가 

아닌 윤리적 성찰과 관계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다문화 거버넌스 연구는 사회통합, 시민

참여, 협력적 행정체계 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인공지능 윤리 연구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기술 규범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Jobin, Ienca, & Vayena 2019; Floridi et al. 2018). 그러나 두 연

구 영역 모두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로 체

계화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신독, 서, 추서를 규범

적 분석틀로 재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역량접근법과 다산의 실천철학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역량접근법이 이주민의 실질적 자유와 

역량 확대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다면, 다산의 실천철학은 그러한 목표

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공공성을 

설명한다. 이론적 결합은 정책의 목표와 정책 운영 원리를 하나의 분석

체계 안에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기존의 이주다문화정책이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였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이주민의 참여, 협력적 의사결정, 정책 환류를 하나의 순환적 체계로 통

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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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보다는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 또는 관리 대상에서 정책 형성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로 재조명하였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사

회통합을 일방적인 적응이나 동화가 아니라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이주민이 함께 공공성을 실현하는 협력적 과정으로 이해하

였다는 점에서 기존 거버넌스 연구를 확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디지

털 전환이 심화되는 미래사회에서 포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디지털 거버넌스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및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구의 한계

를 가진다. 제안된 거버넌스 모형은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

므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적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

다. 또한 국가 간 정책 환경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비교하지 

못하였으며, AI 기반 공공서비스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주다문화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신독 기반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공공행정, 디지털 플랫폼

을 활용한 시민참여, 다문화교육 정책 등을 대상으로 모형의 설명력과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이론

적 타당성과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의 신독을 현대 디지털 기술의 개념과 구별하여, 디지

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성찰과 관계

적 책임의 규범 원리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다산의 실천철학과 

현대 거버넌스 이론 사이의 이론적 접점을 확장하고, 기술과 인간, 효율

성과 공공성, 정책결정자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새

로운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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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 거버넌스의 새로운 규범적 

모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행정 

효율성과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윤리와 디

지털 거버넌스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로 설명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신독, 서, 추서를 현대 이주다

문화 거버넌스의 규범적 원리로 재해석하고, 역량접근법과 결합한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신독을 정책결정

자의 윤리적 성찰 원리로, 서를 관계적 이해의 원리로, 추서를 제도적 실

천의 원리로 체계화함으로써, 다산의 실천철학을 현대 거버넌스 논의와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역량접근법이 제시하는 

이주민의 역량 확대와 다산의 실천철학을 통합하여 정책의 목표와 정책 

운영 원리를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정책 기획, 설계, 

집행, 평가가 윤리적 성찰과 정책 환류를 통해 순환하는 거버넌스 모형을 

제안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 이주다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철학을 현대 기술과 동일시하거나 디지털 기술의 대안으로 제시하

려는 시도가 아니다. 다산의 실천철학이 지닌 윤리적 가치를 현대 공공정

책의 규범적 기준으로 재해석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설계

하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안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정책결정자의 책임

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보완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개념적⋅규범적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

에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적용 효과를 실증적인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지 못한 한계 역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이다. 후속 연구

에서는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 모형을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

과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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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밀집 지역의 AI 기반 행정통역 및 상담 서비스나 다국어 민원처

리 플랫폼을 사례로 신독 기반 윤리적 영향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

하는 연구가 후속 과제로 요구된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 수

준, 이주민의 참여 정도, 정책성과 간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

표를 개발하고, 국내외 사례를 활용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

가 제안한 거버넌스 모형의 설명력과 활용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행정을 더욱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회를 더 공

정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다. 공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은 기술의 기능적 팽창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책임을 함께 구현하는 거

버넌스의 구축에 있다. 신독 기반 이주다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모형보다는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정책결정자의 윤리적 성찰을 정책 전 과정에 내재화하는 규범적 거버넌

스 모형이다. 이 모형이 디지털 시대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논의를 확

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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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ndok-Based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Model

- Focusing on Dasan Jeong Yak-yong’s 
Principle of Reflective Praxis -

Hwang, Mi-hyeㆍChoi LithaㆍHa, Myung-h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ng-A University⋅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Sindok-based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model that embeds policymakers’ ethical self-reflection throughout the entire 

policy process and presents a normative framework for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Drawing on 

Dasan Jeong Yak-yong’s concepts of Sindok(self-reflective integrity), Seo 

(empathetic understanding), and Chuseo(ethical extension into practice), and 

integrating them with Sen's Capability Approach, the study construct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proposed governance model.

The findings indicate that Sindok functions as a normative principle of 

ethical reflection and public accountability, whereas Seo and Chuseo operate 

as relational principles that recognize migrants as active agents while 

respecting their capabilities and lived experiences.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study develops a cyclical governance model that integrates policy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Rather than emphasizing technological efficiency alone, the proposed 

model highlights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policymakers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as essential conditions for human-centered digital governance. 

This study contributes a normative framework that bridges Dasan's practical 

philosophy with contemporary migration and multicultural governance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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